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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도하는 소그룹이 질문을 할 때마다 방음장치를 한 것 같은 침묵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룹을 새로 시작했을 때나 토론 시간의 처음 몇 분 동안 특히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적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리더인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구성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토론의 진행방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주라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모으고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특히 그 날 모임의 첫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교재에서 답변을 찾고 그 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합당한 대답인지 아닌지 결정한 후에야 구성원들이 입을 열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의 시간을 조절하라

기다리는 당신에게 20초의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30초가 될 때까지는 당황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성원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고 답을 할 것입니다. 혹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침묵의 시간을 허용했다고 생각될 때 누군가를 지목하십시오. 이 때 가장 말이 없거나 수줍음을 많은 구성원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구성원을 지목하십시오. 

기도하라

당신이 인도하는 소그룹에서 이런 침묵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우선, 당신의 소그룹에서 토론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토론의 과정 중에서 당신이 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신실하게 기도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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